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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의 모시 생산
  모시직물은 한국의 전통적인 고유 여름의상으로 애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들어 현재 충남 서산군 한산면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고 있다. 모시직물이 대중화되지 못한 까닭은 합성섬유의 발달과 생활방식의 변천에 따라 워시 앤드 웨어(wash and wear)직물을 선호하게 되어 모시와 같이 손질을 많이 요하고 주름이 쉽게 생기는 직물을 기피하는데도 원인이 있지만, 수작업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인한 높은 제조원가도 모시직물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모시째기, 모시삼기, 모시 짜기와 같이 모시직물 제조기술을 가진 부녀자는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젊은 부녀자는 기술습득을 기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모시는 딱딱한 저마의 특성 때문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만 제직이 가능하고 마디가 많아 경사 절단이 많이 발생하므로 직기에 의한 제직에 제한을 받고 있다.

	 
	 

	 
	2. 저마와 생사의 비교
  견섬유(생사)에는 세리신이라고 하는 교질상의 단백질이 피복되어 있는데 보통 정련에 의하여 이들 세리신을 제거하여 견 본래의 은백색, 반투명의 우아한 광택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피브로인 섬유로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용 복지소재로 이용되는 미정련 생사는 정련견사와는 달리 광택은 부족하나 촉감이 딱딱하고 흡습성이 좋은 독특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의류 성능면에서 보면 모시는 여름 의류로서 적당한 강연도를 가지고 있으나 제직성과 주름 회복성이 낮으며 고가인 반면 생사는 제직성이 좋고 고급스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여름용 복지로 사용하기에는 강연도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모시섬유와 견섬유는 각각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두 섬유의 장점이 발현되도록 제직한 생사류와 저마와의 교직물은 각 섬유의 장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소재라고 생각된다.

	 
	 
	 
	 
	 
	 

	 
	3. 모시실크 제조 방법

	 
	 
	가. 생사의 준비
  생사는 굿모시의 굵기를 고려하여 합연사를 하여야 한다. 세모시를 교직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21d생사는 3합×3합하여 400T/M 연사하여 사용한다. 합연사에 모시와 같은 촉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세리신 정착 처리한 합연사를 사용하여 교직물을 제직할 수도 있다. 세리신 정착처리는 0.25% 글루타알데하이드(glutaraldehyde)수용액에서 액비 1:20, 온도 55℃에서 60분간 처리한 후 0.1%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수용액과 온 냉수에서 헹군다음 건조한다.

	 
	 
	 
	 
	 
	 

	 
	 
	나. 작잠사의 준비
  작잠사는 굿모시의 굵기를 고려하여 합연사를 하여야 한다. 세모시를 사용하여 교직물을 제직할 경우 작잠사는 35d를 5합하여 400T/M 연사한 후 표백하여 사용한다. 작잠사의 표백은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30g/ℓ,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20g/ℓ 및 sodium phosphate dibasic 10g/ℓ과의 혼합액에 대하여 액비 1:30, 40℃에서 8시간 처리하여 행한다.

	 
	 
	 
	 
	 
	 

	 
	 
	다. 굿모시의 표백
  굿모시의 표백처리는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10g/ℓ, 규산나트륨(sodium silicate) 5g/ℓ, 비이온 활성제 1g/ℓ와의 혼합액에서 액비 1:30, 온도 25℃에서 24시간 침지시킨 다음 0.5%초산(acetic acid) 용액으로 중화한 뒤 온수로 수세한다. 그러나 굿모시의 표백은 실꾸리가 엉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생사류와 굿모시와의 교직물 제직
  생사(또는 작잠사)와 굿모시로 이루어진 교직물의 제직성은 생사, 세리신 정착 생사 또는 작잠사를 경사로 사용하고 굿모시를 위사로 하여 제직하는 것이 굿모시를 경사로하고 생사 등을 위사로 사용하여 제직하는 것 보다 우수하였다.

	 
	 
	 
	 
	 
	 

	 
	4. 모시실크의 특성

	 
	 
	가. 굿모시와 생사와의 교직물
  생사나 세리신 정착생사를 경사로 사용하고 굿모시를 위사로 하여 제직한 교직물의 흡수율은 모시직물보다 약간 높았다. 또한 교직물의 강연도(루프법)는 모시직물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교직물이 모시직물보다 약간 부드러운 특성을 나타내었다.

	 
	 
	 
	 
	 
	 

	 
	 
	나. 굿모시와 작잠사와의 교직물
  굿모시와 작잠사 교직물의 제직성은 굿모시끼리 제직할 때 보다 향상되었다. 그 원인은 생사와 마찬가지로 작잠사는 장섬유인 관계로 굿모시보다 제직 중 절단이 적기 때문이다. 작잠사를 경사로 사용하고 굿모시를 위사로 하여 제직한 교직물은 모시직물에 비하여 내구김성이 향상되었으며 흡수율도 약간 높은 특성이 있으므로 작잠사와 굿모시 교직물은 새로운 섬유소재로 기대된다.

	 
	 
	 
	 
	 
	 

	 
	 
	다. 모시실크의 천연염료 염색
  모시 및 교직물의 천연염료 염색 방법은 상수리 나뭇잎 등의 탄닌계 염재와 뽕나무뿌리는 탄산나트륨을 첨가하여 끊인 후 추출한 액에 염색한다. 쪽염색은 소석회를 첨가하여 제조한 쪽색소를 전분류를 첨가한 후 발효하여 염색하며, 소목염색은 소목을 물에 넣고 끓여서 색소를 추출하고 10%명반 수용액에서 선매염한다. 쪽 염색직물을 제외하고는 생사와 저마와의 교직물이 모시직물 보다 염착농도가 높았다. 특히 뽕나무뿌리, 탄닌이 함유된 염료재료인 상수리나무 등의 염색에 있어서는 교직물의 염색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생사와 모시와의 교직물이 모시보다 천연염료의 이용도가 높고 색상의 다양화를 할 수 있다.

	 
	 
	 
	 
	 
	 

	 
	 
	라. 교직물의 경제성
  굿모시와 생사류와의 교직물은 모시와 같은 질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모시직물에 비하여 내구김성이 우수하고 흡습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 교직물 1필당 재료비(20만원)는 모시직물(30만원) 보다 낮고 제직능률은 높으므로 생산원가가 크게 절감된다. 따라서 이 새로운 교직물은 모시직물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사와 작잠사는 원사가격도 비슷하고 이들을 경사로 하여 제직한 교직물의 특성에서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작잠사 교직물의 질감이 생사 교직물보다 모시직물의 질감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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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시실크 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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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시실크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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